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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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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목) 조간
배포 2026. 8. 19.(수) 06:00

국립종자원, 씨마늘 유통 철을 맞아
불법 판매 집중 단속

- ‘식용마늘’을 ‘씨마늘’로 둔갑 판매 등 불법 유통 차단
- 수입산 씨마늘 수입 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여부 등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농가에서 파종할 씨마늘(마늘 종구) 유통 성수기

(8~9월)를 맞아 씨마늘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가을 파종 시기를 앞두고 국내 씨마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산 

씨마늘 수입량을 전년대비 670톤으로 증가*했으나, 종자로써 부적합한 수입 

식용 마늘이 씨마늘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씨마늘 수입 증가 현황: (`25. 7.1～8.10) 72톤 → (`26. 7.1～8.10) 670.5톤
** 냉장 보관 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사용할 경우, 생육이 고르지 않거나 생리

장해로 생산성 감소가 우려됨

  이에, 주요 마늘 생산지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제도 홍보와 현장 단속을 병행

하고,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하며, 원산지 

위반 등 위법 행위 의심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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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종자의 품질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씨마늘 

유통 관련 신고 및 문의는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9, 

0170)로 하면 된다.

* 연도별 가을 채소(마늘, 양파 등) 적발 현황: `22년(15건) → `23(11) → `24(14) → `25(20)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올해 마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산지 

씨마늘 수요 증가에 따라 식용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씨마늘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적법한 씨마늘 유통으로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참고 올바른 마늘 종자 유통 홍보 리플릿

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책임자 과장 이남윤 (054-912-0150)

종자산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금경연 (054-91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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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올바른 마늘 종자 유통 홍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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